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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에 의한 독도 주변 해역의 심부 지층구조와 퇴적

층의 연대, 구조 및 층서 해석을 통해 시대별 퇴적환경을 분석하여 화산체의 형성과 진

화 과정을 해석하였다.

독도 주변 해역에는 최대 4,000m 두께의 퇴적층이 화산활동에 의해 변형된 기반암 위

에 집적되어 있는데, 돌고래 1 시추공과의 대비 결과 중기 마이오세 및 그 이후에 형성

된 층으로 추정된다. 불규칙한 기반암 위에 퇴적된 퇴적층의 형성연대는 초기, 중기 및 

후기 마이오세, 플라이오세, 그리고 제 4기의 5개 층으로 구분하였다. 이 지역은 많은 화

산체 활동 증거가 탄성파 단면도에 나타남으로써, 이로 인한 동해 생성 후 퇴적환경 변

화를 규명하고 퇴적구조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질구조로는 기반암에 분지 

형성 시기에 생성된 정단층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반면, 퇴적층 내에는 화산활동에 의한 

정단층, 화산돔 및 화산수평맥 등이 우세하게 관찰된다. 또한, 중기 마이오세를 경계로 

하여 상층부와 하층부가 서로 다른 정단층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울릉분지의 발달사에 중

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퇴적층이 집적되기 전인 초⋅ 중기 마이오세 이전에 조사지

역은 확장성 지각변형이 우세했으며, 후기 마이오세 말기 이후에는 지하내부의 화산체 

활동 및 분지의 침강 등의 지구조 운동에 의해 변형되어 현재와 같은 복잡한 구조의 분

지를 형성하였다. 또한, 고화된 상태의 퇴적물들은 화산암의 분출 및 관입에 의해 열변질

작용을 받아 상당히 변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울릉분지 남동부 해역의 기반암은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다. 울릉분지 남동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울릉분지 쪽으로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나 독도 쪽으로 퇴적층의 두께가 급격

하게 감소하며 불규칙적인 형태를 보인다. 특히 독도 주변에는 독도, 독도 남쪽의 해저화

산, 독도 동쪽의 해저화산 등 3개의 해저화산에 의한 영향으로 퇴적층이 매우 얇다. 울릉



분지간 통로에서는 기반암이 해수면하 6초 정도의 깊이를 보이며, 울릉분지간 통로에 위

치한 해저화산의 영향으로 퇴적층이 매우 얇은 해역이 국지적으로 나타난다. 

독도 주변 해역에는 화산활동에 의한 화산수평맥, 화산둔덕 및 화산돔 등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조사 해역의 해저화산들은 대체적으로 플라이오세 말기 이후에 형성된 것들

이다. 화산체 형태로는 기반암 상승부를 형성하는 화산체의 수직운동과 관련된 화산돔, 

기반암 생성시 형성된 화산수평맥, 그리고 각 지층에 존재하는 화산둔덕 등이다. 이들의 

각 시대별 분포로부터 울릉분지에서는 북동쪽 (독도 방향)으로 가면서 화산활동이 활발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독도와 독도 남부의 해저화산 상부는 울릉도와 달리 평평한 해

저면을 보이고 있어 기요의 형태를 띄고 있다. 이는 제4기 해수면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

로써, 최근세 최빙기 동안에 해저화산이 해수면 위에서 침식되었거나 혹은 동일한 시기 

동안 해수면 아래에서 파도 등의 영향으로 침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